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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복청, 대통령 제2집무실 설계공모 
준비 본격 착수

- 대통령실 등 관계기관과 합동 착수보고회 개최 -

  행복청(청장 김형렬)은‘행복도시 국가상징구역 도시건축 통합설계 국

제공모 관리용역’착수보고회를 7월 19일(금) 개최한다고 밝혔다.

  이번 용역은 대통령 제2집무실 건축설계와 국가상징구역(세종특별자치

시 세종동 약 210만㎡)의 도시설계에 대한 통합설계 국제공모를 추진하

기 위해 지난 6월 말 착수한 것이다. 

* (관리용역수행사) 한국건축가협회 (과업기간) ’24.6∼’25.4 (용역금액) 448백만원

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추진 중

인 사업으로, 이번 착수보고회는 수요기관인 대통령실(총무비서관실)이 

직접 참여하여 완성도 높은 계획을 위한 의견을 나누는 등 정부의 강한 

추진 의지를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.

  행복청은 이번 착수보고를 통해 관리용역 수행사로부터 공모 추진체계 

마련, 국내외 사례분석 등을 통한 공모 추진방안 마련 등 향후 과업 수

행계획에 대해 보고받는다고 밝혔다.

     

  김형렬 행복청장은 “정부의 강한 사업 추진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사

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”이라며, “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공간

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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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  국제공모 대상 부지 관련

‘행복도시 국가상징구역 도시건축 통합설계 국제공모’ 대상이 될 국가상징구역(안)

국가상징구역(안)의 항공정사영상(사진)


